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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GPS 단 北 쓰레기풍선 생화학테러 등 대비’ 상공 화상순찰 전용 CCTV 설치

최근 문제가 되고 북한 쓰레기풍선이 성북구 하늘을 날아 다니면서 낙하물이

지속적으로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고, 오동근린공원 등 주택가에 미신고 불법

드론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성북스마트관제센터에서 ‘北 쓰레기풍선, 불법 드론

비행’을 모니터링하여 경찰·소방에 상황전파할 수 있도록 전용 CCTV 설치 필요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북한은 지난 5월 28일 부터 지난 10월 11일까지 28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

풍선을 날렸고, 수량은 6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, 북한이 그동안 남쪽으로 

날려 보낸 쓰레기풍선 일부에 위치정보시스템(GPS) 발신기를 탑재한 

것으로 나타났으며

  ―  군 당국은 북한이 GPS 장치를 이용해 풍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
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, 특정 지점에서 풍선 낙하물을 투하할 수 
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음.

※ ’24. 7. 24. 북한에서 10차 살포한 대남 쓰레기 풍선 500 여개 중 480여개가
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, 남한 내 유효 낙하율은 무려
96%로, 10차례의 살포 중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

 

 ○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, 지난 5월 첫 오물풍선 

살포 이후로 서울과 인천 등 다수의 유·초·중·고등학교에도 오물 

풍선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, 오물풍선 낙하물로 인해 주택가 

화재 발생, 차량 파손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

 ○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남풍선에 오물을 탑재하여 살포하면서, GPS발신기를 

설치한 대남풍선 쓰레기 낙하물이 대통령실 등 국가중요시설, 도심 속 

학교, 주택가 등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생화학테러, 폭탄테러로 확산될 

우려가 있어

   ― 성북 구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으나, 북한이 쓰레기풍선 살포 후 

성북구 하늘로 쓰레기풍선 진입시 이동방향을 경찰, 소방, 주민들이 

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책 마련 시급

※ 성북구 오동근린공원, 개운산운동장 등 주택가에 미신고 불법드론 비행
112 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



    ▶ 北 대남 오물풍선 낙하물, 대통령실, 주택가 등 낙하 사진 (언론보도 자료)

  

7. 24. 대통령실 청사 오물풍선 낙하 대통령실 주변 풍선 낙하물 위치 北 대남풍선 도심 낙하물 사진

  

도로에 우물 풍선 낙하 경찰 조치 빌라주차장 오물풍선 낙하 차량 파손 다세대 주택 옥상 낙하 화재 발생

※ 도심 주택가 등에 北 쓰레기풍선 낙하시, 경찰·소방에서 주민대피 등 선조치 후 군부대 인계 

□ 개선방안

○ 성북구청에서는 북한이 쓰레기풍선 살포 후 성북구 하늘로 진입시 
이동방향, 낙하지점을 성북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지능형 
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, 경찰·소방관에게 상황전파할 수 있도록  
‘北 쓰레기풍선, 불법 드론 비행 모니터링 전용 CCTV’ 10여대 설치 필요

  ― 北 쓰레기풍선, 불법 드론 등 성북구 하늘 감시용 전용 CCTV 설치시, 
40층 이상 고층 빌딩, 아파트 옥상, 개운산, 천장산, 오동근린공원 등 
높은 위치에 설치

※ 성북구청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4000여대의 CCTV를 운영

□ 기대효과

○ ‘北 쓰레기풍선, 불법 드론 비행 모니터링 전용 CCTV’설치로, 
북한이 쓰레기풍선으로 생화학테러, 폭탄테러 활용시, 성북 스마트통합
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지능형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쓰레기풍선 
이동방향, 낙하지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, 경찰·소방상황실에 신속한 
상황전파로 주민대피, 낙하물 주변 통제, 수거로 구민안전 확보 가능

○ 평상시 성북구 하늘 감시 전용 CCTV로, 미신고 불법 드론 등 비행물체,
화재 발생 위치가 정확하지 않는 화재신고 접수시 골든타임 내 초동
조치가 가능하여 구민 안전 확보 가능


